
반도체장비 1위 AMAT 와 3위 TEL 의 합병  

� 전세계 반도체장비 1위인 미국 Applied Materials(AMAT)와 3위인 일본 Tokyo Electron(TEL) 간의 합병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노광장비를 제외한 반도체장비 전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이 

가운데 AMAT는 증착장비 분야의 절대강자이며, TEL은 식각장비 분야의 절대강자이다.  

� 경쟁우위 분야가 다르고 제품 라인업이 겹치지 않는 만큼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예상된다. 연구개발과 영

업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가격협상력도 제고되기 때문이다. 양사간 합병 이후 2위 업체인 

ASML과의 매출액 격차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둔화가 합병의 배경  

� 글로벌 반도체장비 업체들의 인수/합병은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구책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

의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그림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도체장

비 시장은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도 제한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Immersion장비 이후 노광장비 단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노광장비를 제외한 반도체장비 시장규모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AMAT와 TEL의 합병은 규모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생존전략이자 산업재편 과정의 일환이라 하겠다.  

소자업체들이 국내 장비사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 높아 오히려 긍정적  

� Immersion 장비 이후 노광장비 시장에서 ASML이 독주하면서 소자업체들은 장비단가 급등과 납기지연이

라는 독과점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AMAT와 TEL의 합병으로 당장 장비시장이 과점화될 리는 없겠지만, 

소자업체들이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국산화를 통해 투자비 절감을 추진해 온 국내 소자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거대 장비업체의 출현이 더욱 달갑

지 않을 것이다. 국산화 장비의 경우 단가가 저렴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며, 납기가 

단축되고, 사후관리도 용이하다. 따라서 AMAT와 TEL의 합병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국내 소자업체들

이 국내 장비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 양사 합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요 반도체장비주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우려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국내 장비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단기하락은 저가매수의 기회로 판단된다.  

AMAT 와 TEL 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장비업체 리스크 제한적 
� 거대 장비업체 출현은 소자업체에 위협적인 변화  

� 소자업체들이 국내 장비사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 높아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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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추이 

자료: WSTS 

 

전세계 반도체장비 시장규모 추이 

자료: Gartner 

 

Applied Materials와 TEL 의 합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세계 반도체장비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 간의 결합인 만큼 반도

체 산업이나 장비 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장비업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거대 장비업체의 등장으로 소자업체들은 긴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 장비업체 육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장비사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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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세계 반도체장비업체 랭킹 (단위: mn US$) 

Rank Maker 
2012 2011 2010 

Revenue Share (%) Revenue Share (%) Revenue Share (%) 

1 Applied MaterialsApplied MaterialsApplied MaterialsApplied Materials    5,513 14% 5,877 13% 6,017 15% 

2 ASML 4,887 13% 6,790 15% 5,160 13% 

3 Tokyo ElectronTokyo ElectronTokyo ElectronTokyo Electron    4,219 11% 5,098 11% 4,280 10% 

4 Lam Research 2,835 7% 2,314 5% 2,552 6% 

5 KLA-Tencor 2,464 6% 2,507 6% 1,893 5% 

6 Dainippon Screen Manufacturing 1,484 4% 1,810 4% 1,460 4% 

7 Advantest 1,423 4% 1,162 3% 937 2% 

8 Hitachi High-Technologies 1,138 3% 986 2% 747 2% 

9 Nikon 1,007 3% 1,378 3% 1,168 3% 

10 ASM International N.V. 965 3% 1,332 3% 1,205 3% 

11 Teradyne 918 2% 891 2% 1,224 3% 

12 Kulicke & Soffa 721 2% 733 2% 713 2% 

13 SEMESSEMESSEMESSEMES    586 2% 587 1% 449 1% 

Total Market  38,161  45,530  40,957  
자료: Gartner 

 

그림1. 전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추이  그림2. 전세계 반도체장비 시장규모 추이 

 

 

 

자료: WSTS  자료: Gartner 

 

그림3. 전세계 증착장비 시장점유율  그림4. 전세계 식각/세정/평탄화장비 시장점유율 

 

 

 

주: 2012 년 매출액 기준 

자료: Gartner 
 

주: 2012 년 매출액 기준 

자료: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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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박현)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Buy, Hold, Sell)와 위험도 2단계(H:High, L:Low)로 구분  

� Buy : 10%이상(Low)/20%이상(High), Hold: -10~10%(Low)/-20%~20%(High), Sell: -10이상(Low)/-20%이상(High)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08년 2월19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5단계(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 Sell)에서 3단계(Buy, Hold, Sell)와 리스크 2단계(High, Low)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